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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다 어려울까?
                                                 19-01-25

대대적인 독자층을 갖고 있는 Townhall.com이라는 온라인 칼럼집에서 흥미로운 칼럼을 실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하여 무작위로 남녀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은 “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였습니다. 100% 정확한 여론 조사라는 확증은 없지만 남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응답이 여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응답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남성 응담자 중에는 76%가 남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남자의 삶이 더 어렵다는 응답이 여자의 삶이 더 어렵다는 응담의 2.08 배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남자의 삶이 더 어렵다는 응담 비율이 여자의 삶이 어렵다는 응담보다 2.25배였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남성의 삶이 여성보다 더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사이에서 더 높았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미국인들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종을 통털었다고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삶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점은 항상 몸매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젊은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여자는 성희롱이나 성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남자에 비하여 성공을 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는 가정에서는 항상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 감도  무시할 수 없는 중압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사회적인 압력을 덜 받고 여자로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행동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권 주의자라는 칭호는 사회가 알아주는 칭호이지만 남권주의자라는 칭호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친근성을 보이면 그는 바람기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기 쉽습니다. 남자가 여자들에게 차겁게 대하면 공정하지 않은 성차별자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직원이나 여성 동료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보다라는 추측을 받을 찌도 모릅니다. 남자가 남자친구에게는 자주 식사대접을 하면서 여자 지인에게는 식사 대접을 자주 안 하면 남녀간에 균등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여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거나 보호 본능을 자주 행사하면 그 남자는 맹신적인 전통주의자로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여자에게 문을 안 열어주면 이기주의자로 인정됩니다. 즉 이래도 오해 받고 저래도 오해 받는 것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감동을 받거나 슬프면 거리낌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남자 녀석이 울긴 왜 울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남자는 다소곳 하고 겸손하며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요즈음 납자답다는 표현은 어떤 고난 중에도 낙관주의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 해도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남성이 중성화되는 세대가 되면 사회나 국가가 번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 
